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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간, 단단함과 유연함, 거칢과 부드러움. 최병훈 

작가의 작품 속에는 상반된 개념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목공예가, 조각가 혹은 아트 퍼니처 작가…. 최병훈 

작가를 한 단어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무의미하

다. 그의 작업 속에서는 수많은 개념이 생생히 살아 있고, 

하나로 연결되며 무궁무진한 세계를 완성하기 때문.  

지난 12월 12일까지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최병훈 작가

의 개인전 <A Silent Message>에서 그 무한한 세계를 경

험할 수 있었다. 전시는 ‘빈장欌의 공간’ ‘빈상床의 공간’ ‘빈좌坐의 공간’으로 나뉘어 

각각 장 시리즈와 콘솔 시리즈, 아트 벤치를 선보였다. “세 공간의 성격은 각각 다르

지만  공통으로 흐르는 맥락이 있습니다. 빈은 ‘비어 있다’라는 뜻 외에도 ‘빛난다’는 

뜻이 있어요. 비어 있다는 건 고요와 적막을 의미하죠.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침묵은 오히려 빛이 납니다. 침묵으로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역설적 시도이죠.” 

작가는 돌과 나무를 기본 재료로 사용한다. 나무 책장의 중간중간에 돌을 끼워 넣거

나, 옻칠한 둥근 나무를 돌로 지지해 사이드 테이블을 만드는 등 성질이 서로 다른 물

질로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특징. 억겁의 시간을 내포한 자연 재료를 깎고 다듬어 그

의 현재 날갯짓을 새기자, 상반되는 성질과 이질적 시공간이 겹쳐 새로운 가치가 탄

생했다. 주로 사용하는 자연의 물감인 옻은 재료에 광이 도는 검정을 덧입힌다. 작품

의 표면을 바라보노라면 마치 아주 깊

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고, 무

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태초의 순수

함이 전해진다. 

최병훈 작가는 오래전 ‘내 세계가 있

어야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화려한 서양 스타일을 좇기

보다 단순한 조선 가구의 정제된 형태

와 동양철학의 겸양을 바탕으로 정체

성을 찾았다. 최병훈 작가가 덜어내고 

최소화하며 만들어낸 여백에는 비우

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침묵의 진

리가 담겨 있다.   

글 박근영 기자 | 자료 제공 가나아트센터 

더하지 말고, 과시하지도 말고   

1 현무암, 자연석, 수석 등을 수납공간 사이에 끼워 넣거나 

지지대로 사용한 나무 책장 시리즈. 따뜻함과 차가움, 가변성과 영원성 등 

나무와 돌의 상반되는 성질을 조화롭게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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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드 테이블 시리즈에서도 수석과 나무, 옻칠 등 

여러 자연 재료를 동시에 사용한다. 

‘afterimage of beginning 020-542’, 51×30×59cm, 2020  © 최병훈

3 최병훈 작가는 가구뿐 아니라 조각과 회화까지 폭넓은 창작 활동을 

펼쳐왔고, 특정 수식어로 그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왼쪽) ‘afterimage of beginning 021-543’, 229×80×55cm, 2021

(오른쪽) ‘afterimage of beginning 015-439’, 80×40×51cm, 2015  

<A Silent Message>   

서울 평창동의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A Silent Message>. 전통적이면서도 

모던하고, 돌과 나무 등 성질이 다른 

여러 자연 소재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작가 최병훈의 세계가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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